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(1),(2)를 綜合해 볼 때 韓國과 臺灣 모두 通貨增加와 物價上昇間에 뚜렷한 

時差가 存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 물론 通貨增加는 長期的으로 볼 때 物價

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開發途上國에서는 高度成長에 의한 通

貨要因의 吸收 그리고 價格規制 와 같은 非經濟的  要因이 混合되어 있기 

때문에 發表된 시계열만을 가지고 通貨와 物價의 關係를  分析하는데는 많

은 問題點과 어려움이 存在하고 있음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